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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의 마을은 주로 해안가에서 샘솟는 용천수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. 용천수는 지하수가 흘러 

지층의 틈새를 통해 샘처럼 솟아 오른 것인데 지하수가 더 깊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

역할을 하는 지층이 바로 서귀포층이다. 땅속 깊은 곳에서 제주에 물 자원을 제공하는 숨은 공신, 

서귀포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. 

 

서귀포항과 천지연 폭포의 서쪽 절벽이 맞닿는 곳, 새연교에 올라 노을을 즐긴다면 시선이 닿는 

해안절벽에 서귀포층의 일부가 솟아 있다. 

 

해안절벽을 따라 두께 약 36m, 길이 약 1㎞에 걸쳐 노출돼 있는 서귀포층은 아래쪽 절반에는 얕

은 바다에서 쌓인 퇴적암, 상부의 절반에는 깊은 수심에서 얕은 수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쌓

인 지층이 분포하고 있다. 

 



 

이런 서귀포층을 덮고 있는 것이 약 40만년 전에 분출한 용암류의 화석이다. 

 

서귀포층이 자리한 절벽 주변의 해안은 한눈에 보기에도 검은색 현무암으로 뒤덮인 일반적인 제

주도의 해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데,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한 속골 해안과 남해에서 일부 관찰

될 뿐, 서귀포층을 땅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이곳이다. 

 

오랜 옛날, 약 180만년 전 지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물과 만나 활발한 화산활동을 하게 됐는데, 

화구 주변에 화산 분출물이 쌓이면서 곳곳에 화산들이 생겨났다. 

 

이 화산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깎이고 해양 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

두께의 서귀포층이 형성됐다. 이때가 100만년쯤 전인 신생대 제4기 프라이스토세 초기이다. 

 

서귀포층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던 조개류, 산호, 상어이빨등의 화석과 차가운 바다에 살

던 생물의 화석이 함께 퇴적돼 있어, 제주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일대의 해수면 변동과 기후의 변

화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. 

 

또한 연체 동물화석을 비롯해 유공충, 개형충, 완족류, 산호, 고래뼈, 생물흔적 화석 등 다양한 화

석이 산출되고 있어 고생물학적, 퇴적학적 가치를 지닌 지층으로 평가받고 있다. 

 

이러한 화석종의 다양성과 학술적 가치로 인해 서귀포층은 1968년 천연기념물 제 195호로 지정

됐다. 

 

서귀포층 주변 해안에는 돌에 박혀 있는 패류의 화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. 그만큼 다양한 

화석이 퇴적돼 있고, 생물학적, 퇴적학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 사람들이 자유

롭게 드나들고, 암석에 글씨를 써놓는등 훼손되고 있어 암석과 화석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방안

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. 

 

서귀포항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새연교를 오르며 바다와 맞닿은 서쪽 절벽을 바라보면 수

백만년의 시간을 간직한 서귀포층을 만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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